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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사회자본 효과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영향:

유럽 사회 한류 문화소비와 사회 연계망의 관계를 중심으로

Social Capital and Cross-Cultural Effect of Korean Wave (Hallyu):

Genre-specific Hallyu, Social Trust, and Network Heterogeneity in Europe

나은경*

Eunkyung Na*

요 약 미디어 환경 및 문화 콘텐츠 소비가 변화하며 한류 현상 역시 시기별로 주목받는 콘텐츠의 유형과 장르가 변

화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한류의 변화된 흐름을 탐구해볼 시점이다. 더욱이 기존의 한류 연구들이 독립적인 개별 장르

현상만을 분석하거나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해온 경향, 또한 한국 사회 입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

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비영어권 유럽 사회에서 한류 현상을 통해 수용자 자신이 처한 현

실에서 실질적으로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상호전환 관점에 기대어 분석한 결

과, 한류 내러티브와 비-내러티브 모두 사회신뢰와 자국인 신뢰에는 부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한국인 신뢰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조적으로, 케이팝 대중음악은 사회신뢰와 자국인 신뢰뿐 아니라, 사회교류 활동 참여 및

연계적/결속적 관계망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한류의 콘텐츠 유형/장르에 따른 문화소비는 사

회자본과 한국에 대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한류, 문화자본, 사회자본, 사회 연계망,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Abstract Given the growing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and cultural consumption, globally popular contents 

of Korean Wave(Hallyu) has also been transformed in its forms and genres. Moreover, extant research on 

Hallyu has focused on any single respective genre, mostly on East-Asian countries, or studied from 

Korea-centered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social capital effect of Korean Wave in users’ own 

counties, especially in non-English European societies. Survey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both narrative and 

non-narrative contents in Hallyu had negative impact on social trust and trust toward people of their own 

country, whereas positive effect on trust toward Koreans. In contrast, K-pop Hallyu showed positive effect on 

all types of social trust toward their own country and Koreans, as well as on social participation and 

bridging/bonding social networks.

Key words : Korean Wave (Hallyu), Cultural Capital,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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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이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최근 전지구적 팬데믹의 도래를 거치며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한류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고 있

다. 한때 혐한 흐름이 지배적이었던 일본에서조차 4차

한류의 움직임이 강화되는가 하면[1][2],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은 지리적, 문화

적 거리가 먼 유럽 사회에서조차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3][4]. 2000년대 이후 미디어 중심

의 여가 시간과 여가 활동의 확산으로 인한 사람들의

문화 참여(cultural participation)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

이 높아지기도 했는데[5], 팬데믹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감금과 격리의 상황은 사람들의 늘어난 개인 시간과 사

회 교류 활동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이러한 한류의 전세계적인 유행은 한국 사회의 문화

산업적인 측면[6]이나 팬덤 문화 연구[7], 그리고 소프

트 파워에 대한 문화 정책[8]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

는 가운데, 정작 한류를 이용하는 국제 사회 이용자들

이 자신이 처한 사회의 현실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의

미를 가지며 어떠한 현실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인

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특히 기존의 한류 연구들

이 한국 사회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근접한 중국, 일본,

동아시아 국가들 혹은 영미의 영어권 국가 현상에 집중

한 경향이 있었던 바[9][10], 자국 내 문화가 아시아 국

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높으면서도 한국 사

회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떨어진 비영어권 유럽 사회에

서 한류가 갖는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고

찰은 드문데다[4], 특히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현시점에서 한류 문화 콘텐츠 이용이 유럽 사회

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의 연구들이 개인의 미디어 이용과 그에 따른 개인적이

고 개별적인 영향을 살펴본 것이 주를 이룬다면, 본 연

구는 미디어 이용자들, 즉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형

성하는 사회 연계망(social networks)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사

회 연계망은 문화적 자원을 형성하는 다리(bridge)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11], 사람들의 문화

선호와 문화 참여의 다양성은 해당 사회의 사회 연결을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에도 의미가 클 수 있다.

또한 한류 연구는 그 발전 단계 및 유행 시기에 따

라 지배적인 특정 장르, 가령 드라마 유행만을 보거나

[12] 케이팝 유행만을 살피거나[13] 특정 시기의 특정

장르의 영향에만 집중해 연구한 경향이 강했는데, 2000

년대 1차 한류 이후 최근의 3차, 4차 한류에 이르기까

지 한류 현상의 역사가 길어지고 장르가 다양해짐에 따

라 나타날 수 있는 한류의 장르 간 차이 및 다중적 이

용의 효과까지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화 활동과 실제로

참여하는 사회문화적 활동이 결합 되었을 때, 개인의

문화 선호 다양성과 문화 참여 다양성의 수준이 일치하

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갖는 함의를 탐구

하고자 한다. 아울러, 초국적 문화 교류 측면에서는 유

럽 사회에서의 이러한 한류 유행 현상에 따라 타문화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나 신뢰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관점[9]에

서 검토해 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류 현상의 변화

한류는 특정 한 시점의 현상도 아니며 특정 한 장르

의 현상도 아닌, 시대에 따라 미디어 환경 및 문화 콘

텐츠의 변화를 반영하며 시기별로 변화해온 지속적으

로 의미있는 현상이 되었다[14]. 2000년대 초 한국 드라

마의 인기를 통한 1차 한류, 2010년대 동방신기 등 케

이팝 열풍이 주축이 된 2차 한류, 이후는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확산으로 인한 3차 한류로 보는 관점

[14]도 있지만, 이보다 더 세분화하여, <표 1>과 같이

[15],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류 특히 케이팝 콘텐츠의 자

발적 소비 및 확산이 주를 이루는 2010년대 중반(2015-

2019)을 3차 한류로, 2020년 이후를 넷플릭스를 비롯한

표 1. 4차 한류가 이전 한류와 다른 점

Table 1. Features of 4th Korean Wave (Hal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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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에 기반한 한류 영화, 드라마 인기의 4차

한류로 나누는 관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1][2][15]. 현

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류 현상에 대한 학술적 관

심은 이러한 한류 문화소비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수용자 연구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바, 이전까지의 연구는 능동적인 수용자가 자

신이 처한 현실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인적인 해석’하는

부분에 연구의 중점이 있었다면[16], 트랜스미디어 시대

의 수용자 연구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 개입하여 콘텐츠

제작과 확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

었다[13][17]. 본 연구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수용자

의 이러한 한류 콘텐츠 이용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현실

에서의 더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가, 즉 수용자의 현실사회의 실질적인

사회 교류 활동 참여 및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망 형성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림 1. 한류의 현재와 미래 인기에 대한 유럽 사회의 인식

Figure 1.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Perceived by Europe

한국유럽센터의 2021년도 보고서에 따르면[18],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의 한국학 전문

가 34명을 상대로 한류 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

과(<그림 1> 참조), 이들 중 70.6%는 자국민 사이에 한

국의 현대 대중문화가 인기가 많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94.1%는 이러한 한류 문화소비가 앞으로도 더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유럽 사회에서 인기 있

는 한류 문화 콘텐츠로는, 91.2%가 K팝을 꼽았으며, 영

화(61.8%), TV 프로그램(55.9%), 음식(44.1%), 컴퓨터

게임(41.2%), 패션과 뷰티(38.2%), 웹툰 등 만화(1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2. 사회자본과 한류 현상

1)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전환 가설

문화소비와 사회적 교류관계의 관련성에 대해 이론

을 구성하고 경험적 연구를 시도한 대표적 학자는 부르

디외(1984)로[11], 그는 문화취향과 사회관계를 자본

(capital)에 비유하며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상호전환

(conversion)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19]. 대화를 통

한 대인 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이 친밀감 수준에 맞는 주

제를 조율해가는 과정적 행위인데[20], 서로의 대화에서

문화소비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고(정체

성 인식) 관계 형성 및 강도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는

가 하면, ‘우리(we)’ 의식과 문화적 공동체 구축[21]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문화자본은 애초에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과 이해 능

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부르디외에게는 ‘구별의 기호’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사회 전체의 계급적 위계에도 관여

하는 개념이다[11]. 하지만 문화자본이 그러한 계급간

차이와 구별을 심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서로 다른 집단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위계와 반목보다 유대감과 관

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회자본은 “개인들 사

이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관계망,

상호신뢰의 규범”을 뜻한다[11]. 사회자본은 다시, 서로

다른 집단들을 연결해주는 ‘연계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

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외부지향적이고 다양한 사회집

단들이 연결될 수 있는 관계망으로, 자원봉사 단체, 종

교나 취미학습 소모임 등이 포함되며, 후자는 내부지향

적이고 배타성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혈연, 지연, 학연,

또는 배타적 계급 소모임 등이 포함된다[22].

퍼트넘은 특정 유형의 문화예술 활동이 사회관계망

을 활성화시키며 사회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

는데, 그것은 바로 참여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가능

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5], 젠킨스가 말하는 소셜미디어

시대 대중문화 영역에서 나타나는 “참여 문화(participatory

culture)”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17].

‘문화적 취향이 어떻게 개인의 대인 관계망을 형성하

는가’ 연구에서[23],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두 가지 방

식으로, 즉 대중문화는 약한 유대 관계(weak ties)로,

예술은 강한 유대 관계(strong ties)로 전환된다는 주장

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대중음악이 공연 관람 행위

로 이어지고, 영화 관람이나 클래식 공연 관람 등의 행위

와는 어떻게 분리되며 각 행위자들의 친구 관계망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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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관계와 약한 관계로 대별되어 나타남을 보이기도

했다[23].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문화 취향은 문화

소비의 다양성과 관련이 높으며 나아가 사회연계망의

크기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의는 퍼트넘의 사회자본 개념과 접합하여,

문화소비와 사회교류 활동 참여 사이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지로,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의 정도와 다양

성이 사회교류 활동 모임의 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24]. 서구사회와 비교해 한국에서 상대

적으로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

과 스웨덴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25], 스웨덴의

시민사회는 주로 공식적인 경제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

는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비공식적인 정서적 교류를 기

반으로 한 모임들이 많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소비와 사회자본 및 사회연계망을 연결

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전통적

인 구분에 머물거나[26] 전체 텔레비전 시청 일반의 영

향을 주로 살펴본 경향이 있었다.

2) 미디어 문화소비를 통한 사회자본 효과

미디어 이용에 집중하여 사회자본 형성 문제를 탐구

한 기존의 연구들은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장

한 논의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장한 논의로 구분된다.

전자는 시간 대체 가설과 문화계발 이론 관점으로, 시

간 대체 가설은 미디어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

이 밖에 나가 공동체 참여와 실질적인 대인 상호작용에

투자할 시간을 뺏긴다는 것이고[22], 문화계발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그리는 사회의 어둡고 비열한 세상

(mean world)이 사람들에게 실제 현실보다 과장되게

부정적인 방향의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27].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디어 이용을 단순히 이용시

간 총량으로써의 양적으로만 접근한 한계가 있었기 때

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소비하는가와 같이

이용하는 문화 콘텐츠의 유형과 장르를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28].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따른

연구들 역시, 뉴스와 같은 정보적 미디어 이용은 사회

자본과 사회 참여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29], 드라마,

시트콤, 코미디, 예능 등 그 외의 모든 콘텐츠와 같은

오락적 미디어 이용은 사회자본에 부정적일 수 있는 것

으로 이론화한 한계가 있었다[30]. 디지털 소통의 시대에

정보와 오락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이용이 단순히 오락에 그치지 않는 정치사회

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주요한 관점이다[28].

아울러, 한류 현상과 같이 자국의 문화와 거리가 먼

이질적인 타문화에 대한 문화소비와 문화 참여는 이미

그 전제에서부터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타문

화와 교류하려는 열린 태도 및 연계적 사회자본과 관련

이 높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요컨대, 2000년대 이후 미디어 연구 경향은 특정 매

체 이용의 총 시청시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콘텐

츠를 이용하는게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

시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의 한계를 넘어 사회문화

적 영향의 범위가 넓어진 대중문화 소비에 있어서, 내

러티브에 중심을 두는 드라마, 영화 장르나 사실적인

리얼리티 관찰과 토크가 중심이 되는 리얼리티 예능 장

르, 그리고 팬덤이 중심이 되는 대중음악 장르 등, 대중

문화의 콘텐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별 장르별 이용

이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관계적 차이를 살필 수 있

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3.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한류 현상

문화적 근접성 논의에서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문화적 동질성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의 대중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의 문화상품을 선호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는 서구적 근대화와 소비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갖게

되는 물적, 사회문화적 욕구로, 소비주의 문화 확산의

근저에 자본주의적인 세계화 현상이 자리한다는 내용

이다.

하지만 최근 전지구적인 현상으로서의 한류 유행, 특

히 문화적 근접성이 떨어지는 비영어권 유럽 사회에서

나타나는 한류 현상은 전통문화의 유사성보다는 시대

적 경험의 유사성이나 ‘욕망의 공시성’이 더 중요해졌음

을 시사한다[10]. 한류 현상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들이

한국과 문화적 근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 국가

들을 연구하여 이들 국가에서의 한류 이용이 한국의 국

가 이미지 및 한국인에 대한 신뢰 등 문화간 커뮤니케

이션을 통한 영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였는데[9],

한류 현상의 확산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한국과 문화적

근접성이 떨어지는 사회에서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효

과가 발견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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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연구문제1]: 비영어권 유럽 사회에서 한류의 문화소비

는 사회자본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연구문제1-1: 한류 현상이 사회신뢰와 자국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1-2: 한류 현상이 사회교류 활동, 연계적 사회

관계망, 결속적 사회 관계망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비영어권 유럽 사회에서 한류의 사회자본

효과는 한류 콘텐츠의 유형별, 장르별 이

용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류내러티브(드라마, 영화), 한

류 비-내러티브(리얼리티, 예능), 한류 케이

팝(K-Pop) 이용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비영어권 유럽 사회에서 한류의 문화소비

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신뢰

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Ⅳ. 연구 방법

1. 조사 연구 설계 및 표본의 속성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한류 콘텐츠를 이용하는 유럽 국가 20대 대학생 40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유효한 응답자는

358명으로,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국적이 포함되

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영어, 프랑스어, 덴마크어 등

을 사용했는데, 영어 설문지를 각국의 박사급 현지인에

게 해당 모국어로 번역하게 하여, 응답자가 영어와 모

국어 두 가지 버전 중에 택해 답하게 했다. 남자 135명

(37.7%), 여자 223명(62.3%); 연령 평균은 23세이고 최

대 29세, 최소 20세; 국적은 프랑스 227명(63.4%), 독일

70명(19.5%), 덴마크/스웨덴 61명(17.0%)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1) 한류 내러티브 이용: 드라마, 영화

한류 내러티브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시청경험을 측정하였다.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28], 유럽 기준 인기 순위가 높은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시청 여부, 일주일 평균 한국 드라마와 영

화의 시청 시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관심도와

선호도를 질문하여 평균을 구했다(M=4.14, SD=1.33,

Cronbach’s α=.94).

2) 한류 비-내러티브 이용: 리얼리티, 예능

한류 비-내러티브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도 내러티브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유럽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한 한

국 리얼리티 및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여부

[31][32], 일주일 평균 한국 리얼리티 및 예능 프로그램

시청 시간, 한국 리얼리티 및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관

심도와 선호도를 질문하여 평균을 구했다(M=3.92,

SD=1.94, Cronbach’s α=.88).

3) 한류 대중음악 콘텐츠: K-Pop

한류 대중음악 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문

헌을 참고하여[28], 한국 대중음악 K-Pop 청취경험 여

부를 유럽 기준 인기 상위의 K-Pop 청취 여부, 일주일

평균 K-Pop 청취 시간, K-Pop에 대한 관심도와 선호

도를 질문하여 평균을 구했다(M= 4.10, SD=1.10,

Cronbach’s α=.94).

4) 사회신뢰, 자국인 신뢰, 한국인 신뢰

사회신뢰는 1.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만하다, 2. 사람

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역코딩). 3. 사

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한다. 등 5

개 문항에 대해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을

구했다(M=4.24, SD=1.60, Cronbach’s α=.79). 자국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신뢰 문항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자국민들’로(M=4.70, SD=1.11, Cronbach’s α=.81), 한국

인에 대한 신뢰의 경우 ‘한국인들’로 바꾸어(M=4.18,

SD=1.88, Cronbach’s α=.81) 동일하게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을 구했다.

5) 사회교류 활동 및 사회관계망

사회교류 활동에 대해서는 친목 동호회/동아리, 동창

회, 종교 모임, 친척 모임, 공부 모임, 정치 및 시사 모

임, 자원봉사, 지역 동네 이웃 모임, 오락스포츠 모임

등에 참여하는 여부를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했다(M=3.12, SD=1.72, Cronbach’s α=.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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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은 결속적 관계망과 연계적 관계망으로

구분했다. 결속적 사회 관계망의 경우, 1. 내가 소통하

는 사람들 중에는 국적/인종, 나이, 종교, 출신지(고향),

정치성향, 관심 등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 중요한 일을 연고가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것보다

연고가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3. 내

가 평소 소통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 각 문

항에 대해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한 후 평균을 구했

다(M=3.79, SD=1.31, Cronbach’s α=.81).

연계적 사회 관계망은 1. 내가 소통하는 사람들 중에

는 국적/인종, 나이, 종교, 출신지(고향), 정치성향, 관심

등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 내가 평소 소

통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

심을 갖게 만든다, 3. 내가 평소 소통하는 사람들은 동

네 밖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

게 만든다.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

한 후 평균을 구했다(M=4.25, SD=1.67, Cronbach’s α

=.82).

Ⅴ. 분석 결과

연구문제1에서 제기한 바, 비영어권 유럽 사회에서

한류의 문화소비는 사회자본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해당 사회의 사회신뢰와 자국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타문화인 한국인에 대한 신뢰에는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분석을 실시했다. 구체

적으로 연구문제2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한류의 콘텐

츠 유형별/장르별 이용이 내러티브(드라마, 영화), 비-

내러티브(리얼리티, 예능), 케이팝(K-Pop) 이용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했다.

나아가 한류의 문화소비가 해당 사회에서의 사회교

류 활동 및 연계적/결속적 사회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

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분석을 실시했다. 이 역시, 구

체적으로 드라마.영화 내러티브 이용과 리얼리티.예능

비-내러티브 이용, 케이팝 이용이라는 한류의 콘텐츠

유형별/장르별 이용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했다.

상관관계 분석에 기반하여(<표 2> 참조) 종합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바, 성별, 나이, 소득의 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관심변인인 한류의 유

형별 콘텐츠, 즉 한류 내러티브, 한류 비-내러티브, 한

류 대중음악 이용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358)

Table 2. Zero-order Correlation Coeffici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 .05 .16** -.06 -.07 .03 -.05 -.04 .02 .32** .16** .23*

2 - .23** .41** .05 .40** -.18** -.11* -.01 .04 -.07 .03

3 - .35** .04 .19** -.18** -.12* -.04* .09 -.03 -.05

4 - .41** .29** -.11* -.13** .35** -.06 -.04 .03

5 - .10* -.45** -.34** .29** .16* .25* -.09

6 - .18** .24** .07 .18** .28** .24**

7 - .19** .10* .14* .15** .19**

8 - .09** .15* .14** -.12*

9 - -.12* .24** -.04

10 - .30** .11*

11 - -.02

*** p<.001, ** p<.01, * p<.05

1: 성별(여성=1), 2: 소득, 3: 한국방문경험, 4: 한류 내러티브 이

용, 5: 한류 비-내러티브 이용, 6: 대중음악, 7: 사회신뢰, 8: 자국

인 신뢰, 9: 한국인 신뢰, 10: 사회활동 참여, 11: 연계적 관계망,

12: 결속적 관계망

표 3. 사회신뢰, 자국인 신뢰, 한국인 신뢰 예측 OLS 회귀분석

Table 3. OLS Regression Analysis Results predicting Social

Trust, Local Trust, Trust towards Koreans

사회

신뢰

자국인

신뢰

한국인

신뢰

인구학적 변인

성별(여=1)

소득

한국방문경험

  
한류 콘텐츠

유형별 이용

.08

.04

.19***

.08

-.01

-.05

.07

-.04

.18***

내러티브 -.15* -.17* .22**

비-내러티브 -.14* -.16* .14+

대중음악 .21* .17* -.07

R-squared .093 .089 .064

주: N=358. 표 안의 숫자들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 p<.001, ** p<.01, * p<.05,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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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회 한류 이용자들의 사회신뢰와 자국인에 대

한 신뢰를 예측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표 3> 참

조), 우선, 한국방문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신뢰가 유의

미하게 높았는데(β=.19, p<.001) 자국인에 대한 신뢰에

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β=-.05, n/s). 드라마와 영화

등의 한류 내러티브 콘텐츠를 이용할수록(사회신뢰: β

=-.15, p<.05; 자국인 신뢰: β=-.17, p<.05), 마찬가지로

리얼리티 쇼와 예능 프로그램 등의 한류 비-내러티브

콘텐츠를 이용할수록(사회신뢰: β=-.14, p<.05; 자국인

신뢰: β=-.16, p<.05), 사회신뢰와 자국인에 대한 신뢰

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한

류 케이팝 이용이 많을수록 사회신뢰가 유의하게 정적

으로(β=.21, p<.05), 또한 자국인 신뢰 역시 유의하게(β

=.17, p<.0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신뢰에 대한 영향은 앞서와 반대되는

방향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한국인 신뢰에 대해 한류

내러티브 이용(β=.22, p<.01)과 한류 비-내러티브 이용

(β=.14, p<.10)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대중음악 이용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한국

인에 대한 신뢰는 드라마와 영화 등의 한류 내러티브

이용이 많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이 주목할만하다.

표 4. 사회교류활동, 연계적/결속적 관계망 예측 OLS 회귀분석

Table 4. OLS Regression Analysis Results predicting Social

Participation, Bridging/Bonding Networks

사회교류

활동

연계적

관계망

결속적

관계망

인구학적 변인

성별(여=1)

소득

한국방문경험

한류 콘텐츠

유형별 이용

-.06

.14**

.01

.07

-.02

.02

-.04

.02

.03

내러티브 -.02 .17* .08

비-내러티브 .06 -.04 -.07

대중음악 .16* .21** .14*

R-squared .049 .052 .049

주: N=358. 표 안의 숫자들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 p<.001, ** p<.01, * p<.05, + p<.10

한류의 콘텐츠 유형별 이용이 유럽 사회 한류 이용자

들의 사회 교류 활동 참여, 연계적 관계망과 결속적 관

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한류 내러티브 이용은 해

당 사회 수용자들의 사회 교류적 활동 참여와 결속적

관계망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지만, 연계적 관

계망에 대해서는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이 나타

났다(β=.17, p<.01). 한류 비-내러티브 이용은 사회교류

활동 참여와 사회 관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케이팝 이용이 많을수록 사회 교류적 활동 참여가 유의

하게 많아졌고(β=.16, p<.05), 특히 연계적 관계망에 대

한 정적인 영향(β=.21, p<.01)과, 결속적 관계망에 대해

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β

=.14, p<.05).

Ⅵ. 결 론

미디어 환경 변화와 문화소비 영역에서의 참여활동

의 증가 등에 따라 한류 현상에서도 시기별로 주목 받

는 콘텐츠의 유형과 장르가 변화해왔다. 기존의 한류

연구들이 독립적인 개별 장르 현상만 분석하거나 주로

영미권 및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해온 경향, 그리고 한

국 사회 입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

었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비영어권 유럽 사

회에서 한류 문화소비가 수용자가 처한 해당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드라마와 영화 등의 한류 내러티브 콘텐

츠와, 리얼리티 쇼와 예능 프로그램 등의 한류 비-내러

티브 콘텐츠를 이용할수록, 사회신뢰와 자국인에 대한

신뢰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한류

케이팝 이용이 많을수록 사회신뢰와 자국인 신뢰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한국인 신뢰에 대

한 영향은 앞서와 반대되는 방향의 영향이 발견된 바,

한국인에 대한 신뢰는 드라마와 영화 등의 한류 내러티

브 이용이 많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

한편, 한류의 콘텐츠 유형별 이용이 유럽 사회 한류

이용자들의 사회 교류 활동 참여, 연계적 관계망과 결

속적 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류 내

러티브 이용이 많을수록 연계적 관계망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 케이팝 이용이 많을수록 사회 교류적

활동 참여와 더불어, 연계적 관계망과 결속적 관계망이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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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각국의 표본 수가 충

분하지 못하여 유럽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질적인 연구방법이 우세한 비영어권 유

럽 국가들에서[26] 경험자료 수집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으로 인해 프랑스 표본이 과표집된 데 기인한다. 비영

어권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탐색해보는 시도로

는 의미가 있으나 자료의 특성상 그 안에서 국가별 차

이까지 분석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자국의 미디어 이용

역시, 한류의 유형과 함께 고려하여 그 사회자본 효과

의 차이를 비교해본다면 해당 사회에서의 한류 사회자

본 효과를 논하는 데 있어 더욱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하는 북미

권이나 한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에서는 실증 연구 방

법을 제외한 FGI 인터뷰 등의 질적 방법론을 주로 하

는 연구들이 대부분인 학계 현황에서[26], 특히 비영어

권 유럽 국가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 수집의 부족을 고

려할 때, 이 연구는 작으나마 중요한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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